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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 물걸레 청 기 사용 은 제대

 는 , 집안에 세균을 옮기는 건 

닌  의   때  많 . 뻣뻣한 

부 용 물걸레를 손으  빠는 것  귀찮

은 일 . 스팀청 기를 사용 면 살균

 되겠 만 고온의 습기 때문에 마루 

등 나무 재 마루  뒤틀리 는 않을  

정된 . 

 같은 고민을 해결 기 위해 스

  디앤티  휴랩 클리 를 내놨 . 

살균 및 탈취  능한 전 물걸레 청

기 . 정 중 디앤티 대표(37)는 사람에

게 필요한 제품을 생산 는 연 란 뜻

으  휴랩 란 브랜드를 만 었 며 

앞으  양한 전제품을 선 일 계

라고 말 .

○살균·탈취 가능한 물걸레 청소기
정 대표는 2홉1화년 신  파 에 주 을 

때 마루 재  훼손되니 스팀 청 기

를 사용  말라는 공고를 고 청 기 

사 창 을 결 . 당  주  재

 마루  뀌면  고온의 스팀 때문에 

재 재  뒤틀리는 문제  생 고 

있었 . 정 대표는 기존 전  물걸레 청

기에 살균·탈취  능한 체를 뿌

주는 기능을 결 면 완벽한 청 기  

될 것 란 생  었 고 .

친환경 살균·탈취 체를 만드는 게 관

건 었 . 정 대표  공장 폐수를 정

키는 사에 닐 때 알게 된 기술  

떠 . 선 의 무게중 을 잡 주는 

평 수를 살균 는 전해수 제  기술을 

응용 기  한 것 . 티 늄 전 에 

금을 코팅한 기기에 금  수돗물을 넣

고 전기분해 면 1분 만에 살균·탈취 효

 있는 염 산  염 산나 륨

 만 진 . 품의 품안전처에 

고 된 품 살균용 물질 ,  무해

할 정  안전 . 청 기 버튼을 누르

면  전해수  분사노즐을 통해 뿌

고  뒤를 전  물걸레  낸 .

○걸레·배터리·모터 개선
전해수는 살균·탈취 효  뛰 나 . 

한 건설생활환경 험연 원에 르면 

대장균을 비롯해 호흡기질환의 원인  

되는 폐 균  등 종 유해세균 99.9형

를 제 는 것으  나 났 . 취 원

인 물질인 틸 캅탄(반 동물 냄 )은

98.8형 제 고 암 니 ( 변 냄 )  

9홉.홉형 는 효  있었 .  

정 대표는 난해 전해수 생성 듈을 

결 한 유선 청 기를 내 은 데  

난 6월엔 무선 제품을 출 . 생성한 

전해수를  빼내 쓸 수 있  출

 만 었 . 분무기에 넣고 옷에 뿌리면 

탈취제  된 .  

정 대표는 내에 출 된 물걸레 청

기 사용 후기에 라온 단점을 완

고 . 터에 부 는 물걸

레를 빨기 는  터와 물

리는 기  깨져 고장  주 난 는 불

만에 주 . 기존 물걸레는 를 유

기 위해 부   있기 때문

에 너무 단단해 손 나 세 기  빨기  

웠 . 휴랩 클리 에는 부 를 

는 대신 원 으  음질해  만든 

걸레를 부 . 분당 6홉홉홉번 전 는 

진동 터를 사용 고 기 는 튼튼한 

탄  재  만 었 . 또 체 으  고

충전기를 개 해 평균 3 간에 달

는 기존 제품의 터리 충전 간을 3홉분

으  단 켰 .  

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청 기 분  검

 상위권에 오르고 있 . 해 매출은 

난해(11 원)를 넘 선 1확 원을 기

할 것으  사 측은 예상 고 있 . 정 

대표는 앞으 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해 

디앤티를 기술 기반 전 체  키울 계

. 서기열  기자  philos@hankyung.com 

수돗물과 소금 넣으면 

친환경 천연 살균탈취제 생성  

30분 만에 충전 … 견고한 터 

기술기반 가전업체 표

“부작용 적은 천연물 활용해
치매 치료·예방 신약 개발”

 오벤처기  당앤 오  물

에  출한 천연물  매를 예방 고 

료 는 신  개 에 전장을 .

병준 당앤 오 대표(사진)는 1

일 내년 말 미  품의 (심DA)에 

상 1상 허  신청을 표  성 험

을 고 있 고 말 .  사는 미  

존스 킨스대에  물 성 험을 

고 있 .  대표는 내에  동물 험

을 마쳤으나 글 벌 상을 위해 미

에  성 험을  고 있 고 설

명 .

당앤 오는 장내 유 균을 활성

켜 뇌질환을 예방· 료 는 신 을 

개  중 .  대표는 장  균총  

균 을 잘 루면 몸의 면  

는 것은 물론 뇌질환을 유 는 단

질 을 단할 수 있 며 뇌질환 

예방은 물론 료 효 까  내는 것을 

생쥐 등 매 동물 델에  인

고 .

 사  개  중인 후 물질(파

프라인)은 6종 . 매 료 제

인 DDN-A-홉1홉1, 파킨슨병 료제인 

DDN-A-홉1홉2  등 퇴 성 뇌질환 료제

. 매 료제는 베 밀 드 

 등 매를 유 는 것으  알 진 단

질을 제 는 방 으  료 고 예방

한 . 는 장내 유 균  개선되면 면

 고 양한 질환 병을 제

한 는 게 연  졌 고 설명 .

당앤 오는 부 용  의 는 

천연물  장기 용  능한 것  

점으  꼽힌 . 매 초기 증상인 경

인 장  단계에 부터 예방  료를 

위해 장기간 을 용해  부 용을 

정할 필요  는 것 .

2홉11년 설립된 당앤 오는 7홉  

종의 천연물 신  후 물질 라 브러리

 고 있 . 염증성 장질환 료 등

에 쓸 수 있는 기초 물질 .  사  

양한 천연물 후 물질을 유한 경

은 고분  물질인 천연물의 용기전을 

히는  분  기술을 고 있 . 

정 천연물의  분 에는 6개월에  

3년 량 걸린 .  대표는 원료의 효

를 나 내는 성분만을 출해 내는 허 

기술까  고 .

당앤 오는 한경대, 충남대, 

착AIST 등  산  협 으  매 연 를 

고 있 . 는 미  장 진출을 염두

에 두고 신  개 을 해왔 며 부 용 

는 천연물 의 품 장 전  고 

. 박상   기자  dirn@hankyung.com 

곽병준 다당앤바이오 대표

장내 유익균 활성화하는 원리

내년 FDA 임상 승인 신청

韓-佛, 스타트업 생태계 협력 강화

 한  프 스  앞으  스 (신생 

벤처기 ) 생 계 교류 협 을 대 고 

인공 능(AI) 기반 스마  제  분 에

 제휴한 .

영선 중 벤처기 부 장관은 난

달 29일 파리에  세드리크 오 프 스 경

제재정부 디 털담당 무장관  한·프

스 스  생 계 교류 협 에 대한 

양  정부의 공동 성명을 표 .

한  프 스는 내 스 의 글

벌 교류 협  플랫폼인 코리 스

센터(착S독)와 프 스의 스  해외 

진출 원 점인 프렌 테크 커뮤니티

를 상대 에 설 ·운영 는 데 협

기  . 향후 에  스  교류 

사  열기  의 . 양 의 벤처투

 정 와 기 를 제공 고, 벤처투  생

계 사 의 교류 협 을 기  

. 와 께 스마  제  기술을 산

기 위해 두 나라  공동으  기술개 을 

진 고 기술 전 매칭 사 활성 에 

나선 . 제  데 터의 안 유  기준  

관리 원  정 를 공유 고, 공개 능

한 제  데 터 위에 대한 협의  

기  .

  장관은 프 스는 신기술  인

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스  생

계를 춘 라며 한·프 스 스

 협  관계 으  내 스 의 

글 벌 경영을 더  체계 으  원

겠 고 말 .

 서기열  기자  philos@hankyung.com 

박영선·세드리크 오 장관 공동성명

AI 기반 스마트제조 협  조성

‘붙였다 뗐다’ … 이젠 모듈형이 대세

주  공간  면  유롭게 탈부

해 공간 활용 를 는 듈(규격

된 부품)  제품  뜨고 있 . 최근엔 

 는 크기  정리  편 나 

비  취향에 라 유롭게 선 고 

를 꾸는 제품   등장 고 

있 .  

 코 스산 의 킵스 는  투명한 

밀폐용기  기 른 크기의 제품을 

께 사용 을 때 잘 게 재

나 정리할 수 있 . 젊은 층 사 에  

블  같 는 평  는 . 큰 사 즈

의 제품 안에 은 제품    

사용  만  .

주  세  매 는 릇  공간 

활용을 고 나만의  능

한 듈  제품  주 고 있 . 독차 

ENM 오쇼핑 부문에  쇼핑 체 브

랜드  개 한 오덴세는 듈  제품 

레고  라인을 출 . 단품을  

매한 후  매칭해  쓰 나 겹쳐

 사용 는 등 수   방 으  

 능 . 제품  2홉  개  양

해 선 의 을 넓 .

일룸에  선 인 베르겐 파는 

양한 크기의 실에 용할 수 있  3

인 , 화인 , 카 (등  낮은 파), 

오토만(등 와 팔걸  는 파) 

등 러  만 었 . 파 부의 

연결 부분으  쉽게 분리· 립해 취향

대  성을 꿀 수 있 .

주방 전에  듈  제품  나왔

. 삼성전  최근 선 인 장고 비

스 크는 비  1 부터 화 까

 총 8개 을 한  주문할 

수 있 . 단은 동고 또는 김 장

고 중에 선 고 상단은 일반 장고

 성한 뒤 른 의 1 를 

해 양문 으  만드는 방 .  

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중 기 중앙

는 2홉홉7년부터 

운영 고 있는 

기 상공인공제 름을 노란 산

공제 에  노란 산 (사진)으  꾼

고 1일 .

번 브랜드 미 (도I) 변경으  브랜

드명을 일 환경 산 등 최근 렌드

에 게 단순 해 대중의 기  연상 효

를 일 것으  예상된 . 또 브

틀( 기 · 상공인공제)을 표기해 사

의 실체를 명 게 고  용 를 

사용해 오해를 방 는 효  있 . 노

란 은 은 미래와 희 을, 산은 안

전한 호를 상징한 .

중기중앙 는 와 께 △월 부금  

변경(확만~1홉홉만원→1만~2홉홉만원)을 통한 

 증대 △ 방 단체의 관내 

 부금 원 대 △  신청 의 사

 등 증명원, 매출증명 류 등 세청 

세 정  용을 통한 류 간   등 제

 개선을 진해 용  편의  제고할 

계 .   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뉴스카페

작은 공간 알차게 쓸 수 있어 

중기중앙회, 노란우산  BI 변경

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늘

살균·탈취 한 번에 … 회전식 물걸레 청소기
디앤티‘휴랩 올클리어’

○ 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메일
(thebest@hankyung.com)로 신청받
습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 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정우중 디앤티 대표가 살균·탈취가 가능한 회전 물걸레청소기 휴랩 올클리어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.  

오덴세 레고트 삼성전자 비스포크


